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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공짜구경을 좋아하는 백성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공짜구경 중에서도 가

장 볼 만한 것은 불구경이다. 물론 불난 집 식구들에게는 좀 미안한 노릇이지만 구경꾼으로서는 그저 통쾌(?)하

기만 하니 우리네들의 마음이 모두 글러 먹은 탓일까?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일이지만 부산 국제시장에 큰불이 났을 때 나는 남부민동 언덕에서 단숨에 뛰어 내려

와 밤늦도록 신나게 불구경을 했었다. 그때의 나의 기분을 요즈음 말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스릴과 샤쓰빤쓰(서

스펜스)가 만점이라고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불이 났을 때 구경꾼들이 몰려들면 소방대원들의 작업에 큰 지장을 주기만 할 뿐 별로 도움도 안 될 것이지만 

기어코 몰려가서 제각기 한마디씩  「그 불 잘 탄다」  「정 신나게 타누나」하고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것을 어찌

하랴?

    다시 10년 전의 일을 더듬어 본다.

   새벽에 깜짝 놀라 일어나보니 우리집 옆 옆집에서 불이 났다. 우선 고이 잠든 아이들을 때려 깨워 어머님에게 

맡겨 놓고 우리 내외는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아내는 금붙이와 돈부터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내 작품 

보따리부터 꺼냈다. 피아노에, 책에, 레코드에, 전축에—모두 타서는 안 될 것뿐이지만 그런 것은 둘째 문제고 나

에게 있어서는 첫째도 작품이요 둘째도 작품이니 작품은 나의 분신일 뿐만 아니라 이 중 하나라도 타 버린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보람과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때는 마침 겨울인지라 다음 차례로는 옷과 이부자리를 

꺼냈다. 욕심 같아선 세간을 모조리 꺼내서 피난시키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 여유도 없고 해서 제각기 가장 소중

히 여기는 것을 일단 꺼낸 다음에 비로소 불구경을 시작했다.

    남의 집 불구경은 그토록 좋아했던 나지만 나 자신이 이 일을 당해보니 손이 떨리고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

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닥쳤다. 그 바람이 처음에는 남의 집 쪽으로 불더니 차차 내 집 쪽으로 불어오는 

것이 아닌가? 어느덧 옆 옆집의 불이 옆집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 처음에는 그저 눈에 띄

는 것만을 꺼내 놓았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대니 눈앞이 캄캄해진다. 하다못해 부지깽이 하나까지라도 태우

는 것이 아까울 지경인데…

   이때 나는 얼떨결에 이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저쪽으로 불게 해주십시오, 내 집만은 타지 않

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간구한 내 기도가 그래도 하나님께 상달 되었던지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에 힘을 얻어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러는 동안에 불은 드디어 꺼져갔다. 나는 또다시 기도를 드렸

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짐을 끌어들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의 기도가 그것이 과연 기도라 할 

수 있을까? 바람이 남의 집 쪽으로 불게 해 달라고 했으니 이런 못된 기도가 또 어디 있을까? 어째서 "지금이라

도 당장 바람이 그쳐서 불이 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토록 이기적인, 악독한 기도를 했었을

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기보다 미워졌다. 나는 평소에 성선설을 믿어왔지만 나만은 예외에 속하는 것

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나의 어리석고 간악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편집자는 납량특집으로 나에게 글을 청했는데 여름에 불 이야기는 얼토당토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열치열

이란 말도 있으니 과히 번지수가 틀리는 이야기는 아닐듯 싶다. 지금도 불구경을 즐기던 일과 바람이 남의 집 쪽



으로 불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다가도 식은땀이 등골을 지나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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